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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수신 즉시 보도 가능 /   배포 2025. 3. 6.(목)

은행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, 부실한 조사는 사실이 
아니며, 제재 수준,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
없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 

1. 보도내용 (이데일리, ’25.3.6.)

□ “공정위, 4대 은행 담합 조사 상반기 결론··· 단순 ΄경고΄ 그칠 듯”(이데일리) 

제하의 기사에서,

 ㅇ 기업 대출심사 과정에서 LTV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 이에 대해 

부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졌고, 금년 상반기 중 경고 수준의 조치가 

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설명내용

□ 현재 제재 수준이나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 ㅇ 사무처에서는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

예정이고, 이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

□ 은행 건에 대해 초기 조사가 부족하여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.

 ㅇ 재심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되어 추가

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를 거쳐 결론을 

내리기 위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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